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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적 확장

미국의 페미니즘적 지도력이 ‘여성의 권리’를 세계적 의제화했다는 신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초기의 추동력은 소비에

트 블록과 비동맹 노선을 표방한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왔다.1 1970년대 

초반 미국 정부는 인도차이나에서의 군사적 패배 [예컨대 베트남 전쟁]과 

씨름해야 했고, 여기에 미국 내에서의 경기침체와 정치 위기가 더해졌다. 

반면 아프리카와 아랍의 좌파 국가들은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잘 나가고 있

었고, 석유 달러의 유입에 들떠 있었다. 1974년 ‘77그룹’(G-77)은 1국가 1

표제의 국제연합 총회에서 새로운 다수파로 부상하여, 「신국제경제질서

(NIEO)를 위한 선언」을 통과시켰다. [77그룹은 1964년 한국을 포함하여 유

1 Therborn, Between Sex and Power, p. 76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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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내 77개 개발도상국의 연합체로 출범했다.] 이 선언에 따른다면 개발도

상국은 다국적기업이 자국 영토 내에서 벌이는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 여

기에는 다국적기업 자산의 국유화도 포함되는데, 국유화에 대한 보상은 국

유화를 실시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실시된다. 당연히 미국은 절대 반대

했지만, 소비에트 블록은 [소련 서기장] 브레즈네프의 데탕트(긴장 완화) 의

제에 대한 77그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신국제경제질서를 지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5년, 유엔 총회는 소비에트가 주도하는 여성국제민

주동맹(WIDF)이 제안한 국제 ‘여성의 해’를 지지했다. 여성의 해는 멕시코

시티에서 열릴 ‘세계여성대회’에서 정점에 이르게 될 것인데, 대회의 목적

은,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질서에 여성을 완전히 통합하기 위한 계획을 세

우는 것이었다.2 미 국무부의 시각에서 보면 1970년대의 유엔총회는 외교

적 전쟁터였고, 그 전쟁터에서 성공이란 피해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측정

되었다. 미 국무부 관료는 당연한 것처럼 멕시코시티 대회 준비에 참여했

으나, 세계적 젠더 정치에 있어 미국 정부의 우선적 관심사는 여전히 인구

통제였다. 미국은 1974년 가족계획에 대한 유엔 회합에 예산 300만 달러를 

할당했지만, 1975년 여성대회에는 35만 달러를 지출했다.3 멕시코시티 대

회는 두 개의 회합을 주최했는데, 두 회합은 미래에 나타날 패턴을 보여주

었다. 하나는 공식적인 유엔 정부 간 회의(IGC)였다. 정부 간 회의의 특징

은 그런 행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허풍과 가식이었다. 외무부 관료

가 정부 간 회의의 대표단을 선택했고, 자국의 ‘여성 주인공’을 진열하고자 

2 여성국제민주동맹(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WIDF)은 당시 가장 큰 국제 

여성 네트워크로, 100개를 넘는 국가에 가맹 조직이 있었다. 비록 코메콘 국가 내 공식조직들은 
숨 막힐 정도로 보수적이었지만,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도 아대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국제민주동맹의 지부가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여성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코메콘(경제상호원조회의)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협력기구로 1949년 소련의 제창으로 

창설되었다가 1991년에 해체되었다.]

3 Deborah Stienstra, Women’s Move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1994,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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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4 또 하나는 이와 병행하여 열린 문화 포럼이었다. 포럼은 영화 상영, 

무용, (테레사 수녀가 주도한) 기도회, 패널 토론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고, 

6천 명의 참석자를 모았다. 이곳의 분위기는 공식회의보다 좀 더 급진적이

었다. 미국 여성운동이 최대 규모의 해외 대표단을 보냈지만, 다른 아메리

카 대륙 국가에서도 많은 이들이 참가했다. 당시 멕시코는 더 남쪽에 있는 

[즉 중남미] 독재정권으로부터 피신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였다. 가장 두

4 이란 왕 샤의 여성 쌍둥이가 활약할 때, 훌륭한 이란의 청년 남녀는 사바크[이란의 정보기관 겸 
비밀경찰]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대표단에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 이스라엘 라빈 

총리 부인,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 부인이 포함되었다. 소련 대표단을 이끈 것은 인류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였는데, 이는 사회주의 국가 블록의 여성은 이미 평등을 누리고 있다는 소련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적어도 교육과 고용 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사실이었다.

집회에서 발언 중인 도미틸라 바리오스. 바리오스는 볼리비아의 노동운동 지도자이자 페미니스트, 마르크스주의
자다. 1964년, 레네 바리엔토스 장군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광산노동자 임금 삭감을 강요했을 때, 바리오
스는 광산에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과 실업자위원회를 조직하여 싸웠다. 2012년, 그녀가 사망하자 볼리비아 정
부는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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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드러낸 연사는 볼리비아 원주민 여성, 도미틸라 바리오스였다. 그녀

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볼리비아 정부군이 시위를 벌이던 광부 가족을 학

살할 때 살아남았지만, 투옥과 고문, 그에 따른 유산을 겪었다. 

공식 총회에서는 두 종류의 핵심 문서, 즉 선언적인 권리조약인 여성차

별철폐협약(CEDAW)과,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5 협약과 행동계획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교관들은 ‘누적적인 입안, 선택적 적용’이

란 접근법을 취했고, 세 블록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였다. 즉 77그룹의 ‘사

회경제적 개발을 통한 여성의 해방 프로젝트’, 코메콘이 강조한 ‘평화’, 미

국이 내세운 ‘반차별’이 모두 반영되었다.6 그 결과물은 약 33페이지에 달하

는 구구절절하고 동어반복적인 문서였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격리정책)로 

고통받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여성과 이스라엘의 점령에 처한 팔레

스타인 여성에 대해 지지를 요청하며 미국의 외교정책에 저항하는 내용이

었다. 여기에 미국은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다.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멕

시코 행동계획은 신국제경제질서가 제시한 노선에 따라 [‘국제 여성의 해’

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여성과 개발을 위한 국제 10개년’(여성 10개년)을 

촉구하며, 보건, 교육, 보육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각국은 이러한 분야에

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부서를 설립하고 후속 회의에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이다. 후속 회의는 덴마크 코펜하겐(1980), 케냐 나이로

비(1985), 중국 베이징(1995)에서 열릴 것이다. 세계적인 페미니즘 연구 조

직체의 뼈대가 세워져 가동될 준비에 들어갔다. 곧 자료수집 센터인 <유

엔 여성의 발전을 위한 국제조사와 훈련기관>(INSTRAW)와 자발적 기금

5 CEDAW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줄임말이다. 

6 Hilary Charlesworth, ‘Women as Sherpas’, Feminist Studies, vol. 22, no. 3, Fall 1996.

7 Virginia Allan, Margaret Galey and Mildred Persinger, ‘World Conference of International Women’s 
Year’, in Anne Winslow, ed., Women, Politics and the United Nations, Westport, CT 1995,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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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니펨>(유엔 여성발전기금, Unifem)으로, 양자는 뉴욕 유엔본부에 설치

되었다. 유엔 직원들은 세계적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요소를 확립하기 위

해 여성 이슈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를 소집했다. 국제노동기구(ILO)나 식

량농업기구(FAO)와 같은 유엔 부속 기구도 독자적 연구계획을 세웠다. 미

국이 글로벌 페미니즘으로 전환한 것은 멕시코시티 회의로부터 4년 뒤인 

1979년이었다. 카터 행정부의 국무장관은 미국 외교관에게 보낸 여섯 문

단짜리 전문을 통해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는 전 세계에서 여성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8 몇 개월 후 미국 연방

준비제도[중앙은행] 의장 폴 볼커가 이자율을 끌어올리면서 세계화된 신자

유주의가 공식적으로 도래했다. 1980년대 제3세계 부채 위기와 국제통화

기금(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막이 올랐고, 이는 새로운 시대

에 맞게 남반구 경제를 개편할 것이었다. 

 

백화제방9

유엔의 ‘여성 10개년’이 개시되자, 비공식 포럼들이 자신의 활동을 시작했

다. 2000년대 초반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부상한 대안 세계화 지향

의 세계사회포럼처럼, 규모가 크고 활기가 넘치는 페미니스트 회합이 열렸

8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ll Diplomatic and Consular Posts’, 327, National 
Archives, RG 59, Central Foreign Plicy File, D790246-0969, 31 May 1979. 페미니즘의 증진은 카터

의 인권 회담에 부합했다. 인권 회담은 소련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의 새로운 기반이자, 미국 국

내적으로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윤리 회복의 신호였다. 카터는 많은 수의 벨트웨이 페미니스트를 

자문위원회로 줄줄이 승격시켰고, 카터가 임명한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여성개발부장에게는 예

산 1,000만 달러가 할당되었다. 국제개발처는 198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두 번째 유엔 세계

여성대회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출했다. Karen Garner, ‘Global Gender Policy in the 

Nineties’, Journal of Women’s History, vol. 24, no. 4, Winter 2012. 그러나 외교 기록물이 분명히 말

하듯이, 카터 행정부는 여성의 권리보다 인구정책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

9 [역주] 백화제방은 ‘온갖 꽃이 일제히 피어나듯이 다양한 주장들이 서로 논쟁한다’는 뜻이다. 1956년
부터 중국공산당이 전개한, 사상의 자유 및 공산당 비판 허용 운동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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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회합은 조직적 무질서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뜨거운 국제적 토

론을 보여주었고 지속적인 우호 관계와 연락망을 형성하도록 촉진했다.10 

8,000명의 여성이 1980년 코펜하겐 대회에 참가했다. 1985년에는 13,000

명 이상이 나이로비 대학 공원에 모였는데, 대다수는 아프리카 공식 여성

단체에서 왔다. 10년 후, 약 40,000명이 베이징 외곽 화이로우에 위치한, 

반쯤 지어진 회의장에 발 디딜 틈 없이 모였다. 이러한 회합은 1970년대 

후반, 1980년대에 걸쳐 세계적으로 분출한 저항적 여성운동을 촉진하는 

데 분명히도 기여했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저항적 여성운동은 그 형태

와 강조점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인도에서는 '비상사태' 시대[ 인디

라 간디 수상이 일방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1975년 6월 25일부터 

1977년 3월 21일까지]가 끝난 후 페미니스트 행동주의가 번창했고, 다양

한 사업들, 예를 들어 캠페인, 거리공연 그룹, 잡지, 주 차원과 전국 차원의 

회합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에서는 독재에 

맞서 지역 여성 그룹들이 조직되었다. 페미니즘적 경향이 학생운동 그룹

과 좌파 정당들에서 뚜렷해졌다. 1980년대에 걸쳐, 라틴아메리카 범지역 

차원의 '페미니스트 회합'(encuentros feministas)은 섹슈얼리티와 인종, 계급

에 대한 열정적인 논쟁의 장이 되었다.11 중국의 경우, 1980년대 민주주의

를 향한 정치적 소요에 페미니스트적 경향이 포함되었다. 또한 <중화전국

부녀연합회>를 탈관료화하자는 논의도 존재했는데, 그 조직은 문화혁명

10 이는 부분적으로는 미국 재단의 기금 덕분이었는데, 재단 기금은 초청비와 여행비를 부담했다. 
멕시코시티 여성대회가 끝난 후, 비공식 포럼의 조직가들은 그 자리에서 포드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역시 뉴욕에 <국제여성연단센터>(IWTC)라는 상설 사무소를 설립했다. IWTC는 소식지를 발송하고 

앞으로 열릴 유엔 여성대회 내 NGO 회합을 주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공식 국제 네트워크도 

활성화되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조직인 <국제여성정보소통서비스>(ISIS)는 마릴리 칼이 설립했고, 

1977년 파리와 암스테르담에서 국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대회를 개최하는 데 협력했다. 

11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스트 회합에 대한 생생한 설명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Alejandra Restrepo and 
Ximena Bustamante, 10 Encuentros Feministas Latinoamericanos y del Caribe: Apuntes para una 
historia en movimiento, Mexico Cit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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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부르주아적 편향’이라고 밀려났으나, 1978년 이후 덩샤오핑이 소생

시켰다. 심지어 일본의 경우 혁명적 학생운동과 예술운동에서 성장한 이

전의 여성해방 운동이 좌절을 겪었지만, UN의 여성 10개년에 자극을 받아 

페미니스트의 시위가 열렸다. 이러한 자율적 운동은 UN 대회를 위해 ‘여성

의 진보’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공식 조직을 종종 통렬하게 비판했다. 인

도 페미니스트는 인도 국가여성위원회가 엘리트주의적이고 관료적이며,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여전히] 정부의 수중에 있는 노리개라고 비판했다. 

네팔에서는 아이쉬와라 왕비가 자신을 <여성서비스조정위원회>의 수장

으로 임명했다. 지역 페미니스트의 비판에 따르면, 위원회의 임무는 왕비

를 미화하고 외국 NGO 기금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케냐의 경우, 여성국에 

등록된 그룹의 수가 10년 동안 6배로 늘어났는데, 이는 남성이 정부 보조

금을 얻기 위해 자기 부인을 내세워 위장 단체를 설립했기 때문이라는 비

판이 제기되었다.12  

문화적으로, 국제적인 페미니즘의 영향력은 대개 중심부에서 주변부

로 흘러 들어갔지만, 그 과정에서 [페미니즘 문화는] 각색되거나, 자의적으

로 활용되거나, 때로는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삭제되었다. 미국 여성해방

의 고전, 『우리의 몸, 우리 자신들』 (Our Bodies, Ourselves, 1970)은 1980년대

에 전 세계에 소개되었고, 20세기 말까지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판본에서 여성에 대한 의료산업의 행태를 대대적으로 비판

하는 내용이 빠졌고, 자가 건강진단과 자위행위에 대한 장도 마찬가지였

12 Nuita Yoko, Yamaguchi Mitsuko and Kubo Kimiko, ‘The UN Convention on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Status of Women in Japan’, in Barbara Nelson and Najma 

Chowdhury, eds, Women and Politics Worldwide, New Haven 1994, p. 401; Shirin Rai, Gender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Cambridge 2002, pp. 181 2; Meena Acharya, ‘Political 

Participation of Women in Nepal’, and Maria Nzomo와 Kathleen Staudt, ‘Man-Made Political 

Machinery in Kenya: Political Space for Women?’, 두 글은 Nelson and Chowdhury, Women and 
Politics Worldwide, pp. 485와 pp. 420 1에 각각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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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포드 재단과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은 출판사, <페미니스트 프레

스>(Feminist Press)는 그 반대 방향으로, 두 가지 아주 야심 찬 문헌 프로젝

트에 착수했다. 바로 인도와 아프리카 여성들의 ‘소실된’ 저술을 발굴하고 

번역하여 여러 권의 책으로 펴내는 프로젝트와, ‘저항하는 뮤즈’ 시리즈란 

이름으로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

탈리아어, 플라망어, 히브리어, 베트남어 페미니스트 시집을 내는 프로젝

트였다.14

여성의 얼굴을 한 구조조정 

[1981년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도 미국 정부의 ‘친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 대통령의 딸 모린 레이건은 1985년 나이로비 

유엔 여성대회에 참가하는 미국 외교팀을 이끌었다.15 이때부터 국제적 조

류가 미국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흘렀다. 제3세계 부채 위기는 다수의 G-77 

13 Kathy Davis, The Making of Our Bodies, Ourselves: How Feminism Travels across Borders, 
Durham, NC 2007, pp. 52~58. 이 책은 1970년대에 이탈리아어, 덴마크어, 프랑스어, 일본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1980년대에는 개정판이 스웨덴, 그리스,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출간되었다. 1990년대에는 러시아어, 태국어, 표준 중국어로, 2000년대 초반에는 발칸 반도 언어들, 

아르메니아어, 폴란드어, 한국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14 Susie Tharu와 K. Lalita가 편집한 2권짜리 책 Women Writings in India: 600 BC  to the Present(1991, 
1993)은 여섯 팀의 학자들이 7년 넘게 작업한 기획으로, 인도 아대륙의 17개 주요 언어 중 9개 언어를 

망라한 작업이다. Women Writings Africa (2003, 2005, 2007, 2008)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조직되고 

Tuzyline Jita와 Abena Busia가 감독했는데, 완성되는 데 15년이 걸렸다. 포드 재단은 그 후 이어진 

‘Women Writings Africa’ 시리즈도 지원했다. 의식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소실된’ 문화사를 발굴한다

는 프로젝트를 이끈 추동력은 페미니스트 프레스의 초기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페미니스트 프레스

는 샬럿 퍼킨스 길먼의 『노란 벽지』(Yellow Wallpaper)나 아그네스 스메들리의 『대지의 딸』(Daughter 

of Earth)과 같은 미국 저술을 재출판했다. Howe, A Life in Motion, pp. 364~365를 참고하라. 

15 레이건은 마치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낙태’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가족계획 단체들에 대한 연방 
기금 지급을 끊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그러한 단체의 재정 부족은 자선재단가 기부한 돈으

로 재빠르게 메꿔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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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무릎을 꿇게 했다. [소련] 크렘린에서는 유화정책을 지향하는 셰바

르드나제가 그로미코로부터 [외무상 자리를] 인계받았고, 팔레스타인해

방기구(PLO) 지도부는 피신 중이었다. 유엔 ‘여성 10개년’의 정점에서, 레

이건 행정부는 마침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달성했다. 

1975~1985년 동안 열린 3번의 여성대회에서 승인된 행동계획에는 이데올

로기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연속성이 있었다. 그러나 나이로비 대회의 ‘미

래지향적 전략’은 [G-77, 소비에트 블록, 미국이라는] 세 블록이 제출한 테

마의 순서가 조용히 역전되었다. 즉 이제 반차별 정책이 가장 높은 우선순

위에 놓이고, 개발과 평화는 그다음이 되었다.16 더 충격적인 사실은, 유엔

의 장황하고 공허한 희망 사항으로 가득 찬 늪 속에서, 얼마 안 되는, 실제

로 실현 가능한 조치는 빈틈없는 계획이 두드러졌고, 모두 신자유주의적 

반차별 교본에서 유래했다. ‘신용대출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 강화’, ‘여성의 

직종 간 이동성 증진’, ‘모두를 위한 신축적 노동시간’이 바로 그러한 조치

였다.17

여기까지는 아직 '여성의 진보'와 신자유주의적 정책 처방이 정면충돌

할 것처럼 보였다. 제3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는 유엔의 여성 10개년 동안 급격히 악화하였다. 볼커 의장이 시행한 미국 

연준의 20% 이자율은 국제자본을 미국으로 다시 끌어들였고, 세계적인 불

황을 심화시키고 달러 표시 제3세계 부채의 비용을 증가시켰다. 1980년대 

후반까지 아프리카의 수출소득의 25%, 라틴아메리카의 수출소득의 40%

가 서구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실질임금은 아프리카, 

16 문서 역시 갈수록 길어졌다. 1975년 멕시코시티 대회의 ‘행동계획’은 33쪽이었는데, 1980년 코펜하겐 
대회에서 ‘행동프로그램’은 57쪽이 되었고, 1985년 나이로비 대회의 ‘미래 전략’은 88쪽이 되었다. 나

아가 1995년 베이징 대회 ‘행동강령’은 130쪽에 이르게 될 것이다.  

17 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paras 115, 133,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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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에서 30% 이상 하락했다.18 부채 위기와, 그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둘 다 매우 젠더 차별적 결과들

을 불러와, 1970년대의 취약한 성취마저 쓸어내 버렸다. 정부 지출을 줄이

기 위해 공공부문 하위직에 고용된 여성이 제일 먼저 해고되었다. 연료와 

식품 보조금의 삭감은, 제3세계 여성이 기본적인 의식주 요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음식 준비와 보살핌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

미했다. IMF의 ‘개혁’ 아래서 여성의 소득이 하락하고, 건강과 영양 상태가 

악화하고, 문화적 종속은 더 고착되었다. 따라서 글로벌 페미니즘의 새로

운 시스템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여성이 처한 조건의 악화라는 현실 위

에서 구성되는 중이었다. 

1985년 유엔 대회에 여성의 진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를 맡

은 페미니스트 개발경제학자들은 보고서 제출 대신에 IMF와 세계은행

이 행한 구조조정이 낳은 결과를 맹렬히 비판했다. DAWN 그룹은 나이로

비 대회에서 열린 워크숍과 팸플릿 『개발, 위기, 대안적 비전』을 통해서 비

판적 접근법을 정초했는데, 이러한 비판은 세간의 시선을 끈 하나의 사례

였다. DAWN은 가장 우수한 학자로 구성된 집단으로, 주로 인도 아대륙, 

카리브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었다. 그들은 ‘가난한 제3세계 여성의 삶

의 경험’을 ‘개발 과정을 이해하는 가장 명확한 렌즈’로 받아들였고, ‘젠더, 

계급, 인종, 민족에 따른 다중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에 대한 제

3세계 빈곤 여성의 열망이 새로운 페미니스트 전략의 기초라고 보았다.19 

18 Commonwealth Secretariat, Engendering Adjustment for the 1990s: Report of a Commonwealth 
Expert Group on Women and Structural Adjustment, London 1989, pp. 26 7.

19 DAWN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Gita Sen and Caren Grown, Development, Crises and Alternative 
Visions: Third World Women’s Perspectives, London and Washington, DC 1988 [1987], pp. 23, 

9 10을 참고하라. DAWN은 ‘Development Alternative with Women for a New Era’ (새 시대를 위한 

여성의 개발 대안)의 줄임말이다. [dawn은 영어로 ‘새벽’이란 의미도 있다.] DAWN은 노르웨이  스웨

덴  핀란드의 해외원조 단체와 포드 재단, 유엔의 NGO 사무국의 지원을 받았다. DAWN의 설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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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은 자본주의를 하나의 체계(system)라고 명명하지 않으면서도, 자유

로운 자본 이동이 최적의 자원 분배로 이어질 것이란 IMF와 세계은행의 가

정을 공격했다. 오히려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소기업들이 몰락했

다. 수출 지향적 환금 작물이 국내용 식량 생산을 대체했다. 비공식 부문

의 성장으로 생긴 일자리는 불안정했다. 새로운 특별경제구역 내 조립공

장에 취업한 아주 소수의 여성에게 일자리는 단기직이며 전제정과 같은 노

동규율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러는 동안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한층 강화

된 군사화와 공적 기금의 군비 지출로의 전환은,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 문

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젠더화된 효과를 낳았다. 또한 이러한 군사화는 남

성의 ‘마초이즘’이나 ‘착한’ 여성과 ‘나쁜’ 여성, 가정주부와 창녀라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했다.20 

DAWN의 창립자들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혹은 사회민주주의 페미니

스트였고, 간디주의자 혹은 마르크스주의 경향이었다. 그들의 장기적 제

안은 토지개혁, 다국적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를 가리켰다. 그렇지만 그들

이 제시한 단기적 요구는 매우 온건했고, 정통 신자유주의 의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DAWN의 주요한 제안, 즉 비공식 부문에 있는 여성에게 신

용대출에 대한 접근권을 늘려 그들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제안은 세계은행

의 귀에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다.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페미니스트 경

제학자들은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었다. 즉 ‘부채에서 벗어나 성장하기’와 

로는 데바키 자인(옥스포드대학), 지타 센(스탠포드대학), 페기 안트로부스(앰허스트대학), 파티마 메

르니시(소르본대학, 브랜다이스대학), 로나크 자한(하버드대학), 로우르데스 아리스페(제네바대학, 

런던경제학교), 아촐라 팔라(하버드대학)가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포드 재단과 미국 국제개발처

의 후원을 받아 1977년 웰즐리 대학 여성연구센터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는 페미니

즘적 개발 이슈에 대해 기념비적인 문서들을 생산했고, 《징후들》(Signs) 특별판에 실려 경전으로 칭

송을 받았으며, 그 후 시카고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되었다. Wellesley Editorial Committee, Women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Complexities of Change, Chicago 1977.

20 Sen and Grown, Development, Crises and Alternative Visions, pp. 35, 6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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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얼굴을 한 구조조정’이 볼커 시대의 디플레이션 정책을 대체했다. 

IMF 프로그램은 서구의 상품과 자본의 유출입을 막는 장벽을 무너뜨렸다. 

비공식 정착지에 소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에르난도 데 소토의 생각이나, 

무담보 소액대출(micro-credit)에 대한 무하마드 유누스의 계획은 글로벌 사

우스(Global South) 지역의 금융화를 위한 기초를 다졌다.21 이러한 맥락에

서 보면, 비공식 상업이나 소규모 협동조합과 협력하라는 사회주의 페미니

스트들의 요구는 신자유주의자의 주장, 즉, 제3세계 여성은 곧 신용대출이 

주도하는 민간부문 성장을 위한 잠재적인 자원이라는 주장과 수렴할 수 있

었다. 세계은행의 관료와 해외원조 조직은 자신의 활동을 평가할 때 ‘젠더 

지향적’ 활동이라고 계산에 넣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기 시작했다.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여파 속에서 기부자의 기금이 유입되기 시작했을 때, 

여성 NGO는 지금까지 국가가 운영하던 사회서비스를 대체하곤 했다. 

세계은행의 ‘페미니즘적 전환’은 순수한 신자유주의적 바탕에서 논의되

었다. 즉, ‘여성의 권한 강화’(women’s empowerment)는 경제성장 가속할 것

이며 출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22 그러나 글로벌 페미니즘은 

21 [역주] 에르난도 데 소토(1941~)는 페루의 경제학자로, 비공식 부문과 소유권에 대한 연구로 알려져 
있다. 그가 제안한 비공식 정착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 정책은 개인 혹은 가족이 관습적으로 점유해오

던 땅에 공적인 소유권을 부여하는 식의 토지 개혁을 뜻한다. 또한 무하마드 유누스(1940~)는 방글라

데시의 경제학자로, 가난한 주민들이 자립할 방안으로 1976년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 프

로젝트를 제안하며 그라민 은행을 설립했다. 무담보 소액대출이 세계 여러 나라의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란 유

럽, 북아메리카 등 북반구의 선진국들보다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

상국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22 Sophie Bes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ender: New Paradigms and Old Habits’, Signs, 

vol. 29, no. 2, 2004. 1990년대까지, 글로벌 페미니즘의 활동을 후원하는 포드 재단의 논리는 게리 베
커의 논리와 거의 동일했다. 포드 국제부의 직원은 성차별이란 ‘생산성에 가해지는 값비싼 제약’이라

고 설명했다. Kardam, Bringing Women In, p. 100. [게리 베커(1930~2014)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자

신의 저서 『차별의 경제학』(1957)에서 차별은 차별을 행하는 자에게도 경제적으로 해를 끼치며, 비차

별적 시장이 항상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계간 사회진보연대 2019년 가을호 「어느 페미니즘인

가? ①」에 베커의 주장과 그 여파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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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이거나 주의를 돌리는 역할도 맡았다. 구조조정 아래에서 벌어지는 

‘빈곤의 여성화’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빈곤화를 대가로 서구

의 채권자가 배를 불리는 현상을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 세계은행은 자신

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 (적어도 젠더 불평등) 문제에 신경을 썼

다고 보여줄 수 있었다. 1990년대 초부터, 세계은행은 자신의 직원을 교육

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국가 프로그램은 ‘[경제]

성장에 대한 젠더 관련 장벽’을 파악하고,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장려함으

로써 현존하는 분업 체계가 낳은 ‘경직성’, ‘비효율성’, ‘낮은 산출량’을 극복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세계은행은 무담보 소액대출 프로그램이 여성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입증하는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여성이 남성보

다 계속 이자를 지불하는 책임감을 보였으며, 추가 소득을 자녀에게 지출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23 세계은행의 의뢰를 받은 페미니스트 경제

학자들은 여성이 빈곤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조사했

다. 이들은 전기, 치안, 물, 위생과 같이 여성 스스로가 제기하는 요구를 정

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4 세계은행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보고서를 처박아 버리고서 ‘여성의 권한 강화’라는 구호 아

래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민간 부문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 나갔다. 즉 무

담보 소액대출, 토지소유권 부여, 조건부 현금 지원이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베커의 또 다른 아이디어인데, 이는 핵심적으로 여성 

유소년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는 것을 의미했다.) 서구 기관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했고, 선택된 NGO가 운영했다.25

23 World Bank, ‘Integrating Gender into the World Bank’s Work: A Strategy for Action’, Washington, 
DC 2002에 실린 회고를 참고하라. 

24 Caroline Moser, Confronting Crisis: A Comparative Study of Household Responses to Poverty and 
Vulnerability in Four Poor Urban Communities, World Bank, Washington, DC 1996.

25 Gary Becker,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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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로그램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한 뒤, 여러 UN 대회들은 사회자유주의적 의제에 대

한 동의를 구하는 장이 되었다. 그러한 의제로는 환경(1992년 브라질 리우), 

인권(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인구(1994년 이집트 카이로), 젠더(1995년 중국 베

이징)가 있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은 더 실험적인 시도로서 국제적 형사사

법 체계 수립을 지향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전쟁범죄자 재

판을 위해] 뉘렌베르크와 도쿄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모델로 했다.26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페미니스트 전문직 계층은 이와 같은 유엔 비공개회의에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이런 곳에서는 새로운 전문직 계층이 두각을 보였

는데, 워싱턴의 여성 로비 단체가 갖춘 막강한 자금력이나, 회의를 주선하

면서 통달한 경험 덕분이었다. 벨라 앱저그와 그 동료들이 이끈 여성환경

개발기구(WEDO)는 유엔에서 가장 큰 단체 중 하나였다.27 워싱턴 D.C.의 

<의회 여성 코커스>에서 갈고 닦은 전략을 이용하여 WEDO는 1500명에 

달하는 국제 대표로 구성된 집단을 동원했다. WEDO는 유엔에서 반(半) 공

식 단체가 되었고, 카이로와 베이징에서 채택된 ‘세계 선언’에 담긴 미국의 

공식화된 정책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28 

Education, 2nd ed., New York 1975 [1964]. 베커의 연구를 잘 알고 있던 피에르 부르디외는 자기 나

름대로 사회자본, 문화자본, 상징자본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Pierre Bourdieu,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Paris 1979.

26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국제형사군사법원을 1993년
에 설치했으며, 르완다에 관한 국제형사군사법원을 1995년에 설치했다. 국제형사법원(ICC)에 관한 

부속 문서는 1998년에 완성되었고, 독일과 캐나다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 상설 국제형사법원(ICC)는 

2003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문을 열었다. Tor Krever, ‘Dispensing Global Justice’, NLR 85, Jan Feb 

2014를 참고하라. 

27 [역주] 벨라 앱저그(1920~1998)는 미국의 인권변호사, 여성운동가, 정치인으로 미국 내에서 민권운
동, 반전운동, 여성운동, 성소수자운동 등을 활발하게 벌였다. 1971~1977년 뉴욕주 하원의원을 지냈

다. 

28 WEDO는 Women’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rganization(여성환경개발기구)의 줄임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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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베이징 유엔 여성대회에 즈음해서는 미국의 외교적 승리가 확고

했다. [러시아 초대 대통령] 옐친 하의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거

의 내지 못했다. 대회 개최국인 중국은 새로운 국제 질서에 합류한 열정적

인 문하생이었다. 여성대회의 주인공이 도미틸라 바리오스에서 힐러리 클

린턴으로 대체된 사실은 상징적이었다. 반차별 접근과 ‘주류로의 진입’은

장황한 말을 쏟아 내면서, 더 평등주의적인 사회경제 질서를 통해 여성해

방을 추구하자는 제안을 몰아냈다. 베이징 행동강령에서 세계 각국은 ‘여

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의제’를 승인했다. 이러한 의제는 ‘무역 자유화와 개

방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에 대한 접근권의 중요함’을 강조했고, ‘가족이 사

회의 기본단위이며, 따라서 가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29 베커

와 프리드먼은 분명히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틀 속에서 12개 항

목의 행동강령은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전략적 목표와 행동제안을 규

정했다. 즉, 경제(빈곤, 환경, 경제에서 여성의 위치), 정치(인권, 정책 결정, 무력분

쟁), 사회(교육, 미디어, 젠더 폭력, 보건, 여성 아동) 분야에서 말이다. 이러한 분

야 중에서 성(sex)과 재생산 문제는 빠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미 국

무부의 유서 깊은 방식에 따라 성과 재생산 문제는 별도로 관리되었으며, 

1994년 카이로 인구 회의에서 합의된 국제 지침을 따랐다. 

장황한 내용을 걷어내고 보면, 행동강령의 실행 절은 친숙한 반차별 논

리를 신봉했다. 바로 여성을 현존하는 세계적 자본주의 질서로 통합하며, 

이를 강제력으로 뒷받침한다는 논리 말이다. 각국 정부는 여러 공식적 조

다. Suzanne Braun Levine and Mary Thom, Bella Abzug: An Oral History, New York 2007, pp. 

261 7을 참고하라. Rosalind Petchesky, Global Prescriptions: Gendering Health and Human Rights, 
London 2003, p. 70, fn 3. 또한 페체스키는 1993년 비엔나 유엔 세계인권대회에서 젠더 폭력에 대한 

문장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포드 재단이 후원한 루트거스 대학 <여성 글로벌 리더십 센터>가 맡은 

역할에 주목한다. 

29 Beijing ‘Platform for Action’, paras 1, 1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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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도입한다고 함으로써, 젠더 평등에 관한 입에 발린 말을 하는 데 합의

했다. 공식적 조치란 곧 서류상의 동등한 접근권으로, 시장, 자원, 고용, 급

여, 상속, 신용, 정치적 의사결정,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말한다. 즉 

신자유주의 경제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쏟아붓는다는 뜻이다. 전문직, 

관리직 계층의 여성화를 위한 일련의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 제안이 이를 뒷받침했다. 정부, 언론, 사법부에서 여성의 ‘임계질

량’(30%)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자문 기

관들에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 여성 ‘전문가’에 대한 글로벌 미디어 안내 

책자를 제작해야 한다, 여성 유소년을 위한 리더십과 자존감 훈련을 도입

해야 한다 등이었다. 몹시 가난한 여성은 무담보 소액대출과 자가고용 계

획의 대상이 되어 도움을 받을 것이며, 가난한 여성의 초중등학교와 대학 

입학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될 것이다. 한편 여성에 대한 폭력

1995년 9월 5일 중국 베이징 제4회 세계여성대회에서, 당시 대통령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대표로 참
여하여 “인간의 권리는 여성의 권리고,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다.”라는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베이징 여성대
회의 상징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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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처하기 위해서 형사 사법 조치를 활용할 것이다. 즉, 형사적 제재를 

더 엄격히 강화하고, 범죄자를 기소하고, 포르노그라피를 범죄화하며, 성

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 관련 법률을 집행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제

공(social provision), 즉 구타당한 여성을 위한 피난처, 주거, 위생, 보건의료, 

학교, 안전한 교통, 깨끗한 물, 식품과 연료 보조금, 산부인과, 탁아소는 단

지 ‘적절하게’ 개선될 것이다. 그렇지만 ‘적절하다’는 ‘예산 제약에 종속된

다’는 말의 암호이며, ‘전혀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 대신에 NGO가 참여

하여 그 공백을 메웠다.30 

행동강령은 온건하고 긍정적인 문화적 제안을 통해 순화되었다. 예를 

들어 남성 유소년 대상 가사 기술 훈련, 비차별적 직업 상담, 미디어의 [여

성] 묘사 방식 다양화, 비(非)성차별주의적인 교과서. 또한 행동강령은 마

무리에서 앞으로 연구해야 할 의제를 제시했다. 즉, 여성의 부불노동을 측

정할 방법, 젠더 폭력의 원인, 보건 정책, 유독성 위험이 특히 원주민 여성

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진보를 위한 메커니즘은 적극적 차

별시정 조치에 관한 교본에서 곧장 끌어왔다. 국가는 달성 목표를 세우고 

선의를 입증하라고 재촉을 받았고, 글로벌 기술 전문가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 얼마나 진보했는가 감시하도록 돕는 측정법을 고안했다. 이는 데이

터를 생산하는 방식이자, 이데올로기적 임무를 수행하는 수단이었다. (최

근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의제 2030’은 진행 상황을 감시하는 데 쓰이는 17개의 목표

와 230개의 지표를 담고 있다.)

여성의 재생산 건강(reproductive health)을 위한 1994년 카이로 행동 프로

그램도 동일한 전략적 논리를 신봉했다. 카이로 대회에 참석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는 미국 국제개발처 방식의 인구 통제라든가, 구조조정에 따른 

30 Beijing ‘Platform for Action’, chapter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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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급체계의 파괴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의 대안은 출산 관련 

이슈, 즉 모성 건강을 위한 자원 증대, 안전한 임신 중지, [여성의] 요구에 

따른 피임수단 제공, 강제 불임시술과 해로운 시술 중단과 같은 이슈를 더 

광범위한 사회적, 생태적 요구와 통합했다. 그러나 한 미국 페미니스트가 

후회하며 고백한 것처럼, 깨닫고 보니 그들은 종교적 보수주의에 맞서 싸

우는 데에는 불균형적으로 [많은] 힘을 쏟았지만, 신자유주의 거시경제 정

책과 싸우는 데에는 거의 힘을 쏟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적 권리에 대해 미

국과 유럽연합의 지지를 얻어내는 대신, IMF의 긴축 프로그램을 위한 기반

을 내주었다.31 그 결과 유엔 선언 전문(前文)은 건강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해 흠잡을 데 없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구조조정의 악영향을 반

성했다. 그런 반면에 행동 프로그램의 실행 장은 장기간 지속하는 피임 프

로그램을 위해 다량의 기금을 투입하고, 각국 정부가 비용 효율성을 높이

고, 규제를 다시 없애고, 민간부문을 장려하라고 촉구했다. 행동 프로그램

이 구체적으로 주목했던 기초적 건강관리, 아동 생존, 산부인과 긴급 진료, 

환경  사회 서비스를 위한 기금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32 재생산 문제를 

다루는 통합적인 페미니스트 정치는 제약 회사와 인구통제론자를 지원하

기 위한 장식으로 격하되었다. 피임기구 삽입과 불임 시술에 대한 수치적 

목표가 여전히 현장에서 정책을 추동했다. (이는 여성의 선택권과 상극이었다.) 

31 여성연합(Women’s Coalition) 회원들은 [사회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 문제를 두고 미국과 유럽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꺼렸다. 왜냐하면 재생산 건강권과 성 건강권이라는 쟁점에서’ 바티
칸 교황청이 주도하는 ‘원리주의’ 동맹에 맞서 (원리주의 동맹에는 민족주권과 문화적 전통을 옹호

하는 집단도 포함되었다) ‘미국과 유럽 대표단이 동맹자로서 필요했기 때문이다.’ Petchesky, Global 

Prescriptions, p. 45. 또한 pp. 40, 35를 참고하라. 

32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airo, 5 13 September 1994에서 
채택된 Programme of Action, Ch. ⅩⅢ, sections 13.15 13.17. 2015년에 예정된 217억 달러 중 138억 

달러는 가족계획에, 6억 달러는 모성 건강에, 15억 달러는 HIV-에이즈 예방에, 나머지는 연구에 

지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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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방어막

주류 미국 페미니즘이 글로벌 페미니즘을 주도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세계의 다종다양한 페미니즘 간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첫째로, [평등한 

고용 기회를 규정한 미국 민권법] 제7조,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교

육 프로그램에서 성차별 금지를 규정한 미국 교육 개정법] 제9조처럼 법원

이 지원하는 시민권 체계와 같은 것이 국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

른 국가에서 이를 모방하려는 시도에는 미국적 원본을 고취했던 소송문화

나 역사적 법률 전통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둘째로, [미국이 아닌 다른 국

가의 경우에] 신자유주의가 훨씬 더 강력히 도입되었다. 글로벌 페미니스

트 프로그램은 자본이 주도하는 발전정책(토지소유권 부여, 빈민가 철거, 노동

력 구조조정, 신용 팽창)에 덧붙여진 부가물이곤 했다. 지금까지 자원의 가장 

큰 몫이 미 국무부와 월스트리트가 아끼는 두 가지 프로젝트에 투입되었

다. 즉 인구 통제와 소액 금융으로, 제약회사 및 은행과 민관 파트너십 방

식으로 추진되었다. 셋째, 외래성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요인이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외부인들의 특성이 있다. 해외, 즉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미국 

국제개발처에서 온 기부자는 냉정한 외부자의 눈으로 프로젝트의 잠재성

을 평가했다. 여학교 설립과 같이 외부 재단이 후원한 프로젝트는 종종 현

지 실정과 잘 맞지 않았다. [지원을 받는] 국가가 프로그램을 ‘소유한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서구 모델이 우월하다는 가정이 기정사실처럼 깔려 있었

다. 이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여성을 ‘미국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거나, 아

니면 지역의 남성 지배를 인정해야 하는 함정에 빠뜨렸다. [또한 그러한 가

정은] 페미니즘 그 자체가 ‘신제국주의’라는 가부장적 비난에 힘을 실어 주

었다.

세기가 바뀔 무렵, 글로벌 페미니스트 관료집단으로 구성된 두껍고 딱

딱한 껍질이 마치 요술을 부린 듯 갑자기 나타났다. 세계 정상회담급 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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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벨트웨이 페미니스트는 이제 부와 권력의 회랑에서 [즉 중요 사항이 

결정되는 상층부에서] 완전히 안락함을 느끼면서,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

한 정책 목표를 기안했다. 세계은행, IMF 등 국제 금융기관은 그들이 부과

하는 세계화 조치가 페미니즘 의제를 고려한다고 보증하기 위해 젠더 주류

화 사업단을 확대했다.33 국제 금융기관은 고도로 훈련되고, 서구에서 교육

을 받은 페미니스트 전문직으로 구성된 국제적 전문직 층의 지원을 받았

다. 국제 금융기관은 [한쪽에 있는] 개발기구와 ‘기부자’(스칸디나비아 지역 해

외원조기구 관료, 재단(게이츠, 포드, 록펠러), 투자은행, 법인기업(월마트, 코카콜

라, 골드만삭스)와 [다른 한쪽에 있는] 이제 훨씬 더 균질적이며 위계적인 국

제·지역·지방 기구를 매개했다. 이러한 국제·지역·지방 기구는 대의명분에 

헌신하는 NGO 상근 활동가 수십만 명을 고용했다. 이들이 글로벌 페미니

즘의 보병이었고, 이들의 규모가 곧 글로벌 페미니즘의 성장을 증명했다. 

그들 아래에 ‘현장의’ 여성이 존재했다. 

주류 페미니즘은 우파의 저항에 직면했다. (우파는 교황청과 사우디아라비

아가 이끄는 신정주의적, 가부장적 보수주의의 보루를 말한다.) 그러나 주류 페미니

즘은 좌파의 저항에도 직면했는데, 연구자와 지역공동체 활동가가 ‘NGO

화’(NGOization)에 반대하면서 더 급진적인 사회적 입장을 옹호했기 때문

이다.34 그러나 미국의 주류 페미니즘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페미니즘이라

는 브랜드는 자선재단, 해외원조기구의 풍족한 지갑이라든가, 강력한 제도

적 지원과 같은 이점을 누리고 있었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존 페미

33 이러한 관료주의적 확장은 ‘목표를 설정하는 개입’(targeted interventions)으로 보완되었다. 그러한 

개입은 일회성 NGO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의미했다. 예를 들어 여학교, 에이즈에 대한 정
보 안내 전단 배포, 지방정부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자를 위한 연설 강좌, 시장에서 일하는 여성

의 요구 조사 등. 일부는 의미가 있었고, 다른 것들은 무의미했다. 사례를 보려면 세계은행의 ‘Gender 

Equality, Poverty Reduction and Inclusive Growth: 2016 23 Gender Strategy’를 참고하라. DAWN의 

멤버였던 캐런 그로운은 이제 세계은행에서 젠더 담당 선임 국장을 맡고 있다.

34 라틴아메리카에서 NGO(las ongistas)와 사회운동(el movimiento)의 반목에 대한 검토로는 다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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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트 집단은 총명하고 동정적인 재단 담당자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라

고 요청을 받는 기쁨을 종종 누렸다. 재단의 모집 담당자가 학자들을 신중

하게 선택했고, 그 학자들은 비용 전액이 지원되는 국제 회합에 초청을 받

고, 각 지역의 시범 프로젝트를 방문했으며, 풍부한 기금 지원을 받으면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독려받았다.35 활동가는 하급 관료가 되었

고, 자신이 여전히 진정으로 하고 싶어 하는 더 급진적인 프로젝트에 투여

할 시간이 없었다. 기부자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률적 절차를 준수

하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기부자가 젠더 평등이라는 기치 아래 매년 

NGO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수억 달러는, 유엔 관료체제가 자체 운영을 위

해 지출하는 440억 달러에 비하면 쥐꼬리만 한 액수였다. 수조 달러에 달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연간 예산과 비교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

다. 그러나 반체제적 페미니스트가 낼 수 있는 시간과 돈보다는 훨씬 더 컸

다. 

료를 보라. Sonia Alvarez, ‘Latin American Feminisms “Go Global”’, in Sonia Alvarez et al, eds, 

Cultures of Politics, Politics of Cultures, Boulder, CO 1998;   ngela Ixkic Bastian Duarte, ‘From the 

Margins of Latin American Feminism’, Signs, vol. 38, no. 1, 2012; Mary Garcia Castro, ‘Engendering 

Powers in Neoliberal Times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28, no. 6, 2001; 

Ver  nica Schild, ‘Feminism and Neoliberalism in Latin America’, NLR 96, Nov Dec 2015. 인도의 사

례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라. Nandini Deo, ‘Indian Women Activists and Transnational Feminism 

over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Women’s History, vol. 24, no. 4, 2012. 베이징 여성대회에

서 <원주민 여성 네트워크>는 매번 언급되는 ‘젠더 형평’(gender equity)에 반대하며 ‘여성의 자기 결

정권’ 개념을 제시했다. 일군의 페미니스트는 카이로 프로그램이 ‘신자유주의적 인구주의’(neoliberal 

populationism)라고 비판했다. 비판에 참여한 단체에는 <재생산 권리를 위한 여성 글로벌 네트워

크>, <제3세계 네트워크>, 방글라데시 다카에 위치한 <개발 대안 정책연구센터>(UBINIG), <여

성  인구  환경을 위한 센터>가 포함되었다. Karen Garner, ‘Global Gender Policy’를 참고하라. 카

이로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라. Petchesky, Global Prescriptions, p. 47; Jael Silliman and 

Ynestra King, eds, Dangerous Intersections, Cambridge, MA 1999, pp. xi xii.

35 중국 페미니스트와 포드 재단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다음을 보라. Lu Zhang, ‘Chinese 
Women Protesting Domestic Violence’, Meridians, vol. 9, no. 2, 2009. 궈 젠메이가 설립한 <중쩌 

여성법률상담센터>는 1995년부터 중국 정부가 센터를 폐쇄한 2016년까지, 포드 재단으로부터 한 해

에 15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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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해외에서 국제적 젠더 평등을 지지함으로써 얻은 상당한 실적은 

세계 보안관이라는 미국의 배지에 윤을 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90년대

부터 이어진 미국의 수많은 전쟁은 여성의 권리라는 깃발 아래 수행될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의 적은 페미니즘의 반대자로 재명명되었다.36 잡지 《타

임》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여성에게 환희의 날이며, ‘참정권 투쟁 이후

로 대중 해방에서 가장 위대한 장관’이라고 묘사했다. [미국과 페미니스트 

간] 상호 이익이 기대되었다. 미국 언론은 사설에서 ‘누구보다도 페미니스

트야말로 서구는 방어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썼

다. 포드 재단은 [중동] 지역 NGO에게 테러리즘에 관한 성명서에 서명하

라고 요구했다.37 미국 페미니스트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두고 분열되었

다. <의회 여성 코커스>는 거의 만장일치로 침공을 지지했고, <페미니스

트 다수 재단>은 미국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일군의 NGO를 이끌었

다. 반면 <코드 핑크>와 <위민 인 블랙>은 가장 확고한 반전 단체 대열

에 속했다.38 《메리디안스》(Meridians)는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유용한 반박 

36 ‘페미니즘을 증오하는 자들의 머리 속에서’ 페미니즘의 특징이란 ‘서구의 이미지와 사상의 집합’이라

는 주장이 있다. 《뉴욕 리뷰 오브 북스》는 이에 대해 ‘옥시덴탈리즘’[서양에 대한 편견] 또는 ‘이슬람 
혁명가의 신조’라는 별명을 붙였다. Ian Buruma and Avishai Margalit, ‘Occidentalism’, NYRB, 17 

January 2002. 

37 다음 자료를 각각 참고하라. Nancy Gibbs, ‘Blood and Joy’, Time, 26 November 2001; ‘The War, 

the West and Women’s Rights’, Pittsburgh Post-Gazette, 16 December 2001, 두 글은 다음 글에서 
인용했다. Carol Stabile and Deepa Kumar, ‘Unveiling Imperialism: Media, Gender and the War 

on Afghanistan’, Media, Culture & Society, vol. 27, no. 5, September 2005. Andrea Smith, ‘The 

NGOization of the Palestine Liberation Movement: interviews with Hatem Bazian, Noura Erekat, 

Atef Said, Zeina Zaatari’, in The Revolution Will Not Be Funded, p. 176.

38 [역주] <페미니스트 머저리티 재단>(Feminist Majority Foundation)은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1971년 
창간된 여성운동 잡지 《미즈》(Ms.)를 발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즈》와 창간자 글로리아 스타이

넘은 1970년대 미국 여성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코드 핑크>(Code Pink)는 미국의 조디 에반

스, 메디아 벤자민이 설립한 국제 여성평화운동 단체다.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이래로, 중동, 라틴아메리카, 한반도 등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군사주의적 개입을 비

판했다. 단체의 이름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테러 경보 시스템(코드 레드-오렌지-옐로우-블루-그린)을 

패러디한 것이다. <위민 인 블랙>(Women in Black)은 국제 여성평화운동 단체로, 이스라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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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기획했고, 비판적 페미니스트는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일련의 인

상적인 분석을 내놓았다.39 하지만 주류 글로벌 페미니즘은 NATO 군대의 

화물열차에 실려 있었고, 도덕적으로 퇴색했다. 

급진주의 페미니스트 법학도 제국의 살림살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았

는데, ‘새로운 세계 질서’ 아래 성장한 국제 형사사법 체계에서 발판을 마련

했다. 2차 대전 후 뉘른베르크와 도쿄의 군사법원 모델에 기초하여 설립된 

구(舊)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군사법원은 [과거 군사법원과] 동일한 비판을 

받았다. 즉 국제적인 여론 조작을 위한 공개 재판(show trial)으로 기능하며, 

팔레스타인 민중봉기(인티파다)가 시작된 직후 이를 지지하는 이스라엘 여성들의 모임으로서 1988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 희생된 팔레스타인인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검은 옷을 입고 집회를 연 것

에서 단체의 이름을 따왔다. 

39 다음과 같은 저작이 대표적이다. Naeem Inayatullah and Robin Riley, eds, Interrogating 

Imperialism: Conversations on Gender, Race and War , Basingstoke 2006; Chandra Talpade 
Mohanty, Minnie Bruce Pratt and Robin Riley, eds, Feminism and War: Confronting US 
Imperialism, London and New York 2008.

2010년, 코드 핑크가 미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임명을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
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라” “이라크 시민 100만 명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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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권력을 가진 승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도록 승인하며, 관할권 

확립을 위한 법률 원칙이나 ‘법률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법률 원칙을 경

시했다. 국제형사군사법원는 입법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범죄를 규

정하고 이를 소급해서 적용했다. 이러한 재판의 결말은 정의(正義)가 아니

라, [서방이] 원하는 역사 서술을 ‘권위 있게 확정’하는 것이었다.40 유고슬

라비아 사례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은 완전무결한 평화의 수호자로, 분리 

독립 전쟁은 순전히 ‘세르비아인의 공격성’이 낳은 산물이라고 제시했다. 

그 후 설치된 르완다 국제형사군사법원과 상설 국제형사법원도 그와 비슷

하게 비난할 수 있었다. 형사법원은 ‘보충성’ 원칙[당사국이 먼저 수사 기소

를 하되 진정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국제형사법원이 개입한다는 

원칙] 하에서 서방 강대국을 관할권에서 배제했고, 법원이 다루는 법률 범

주, 즉 ‘침략’, ‘반인도적 범죄’라는 범주는 불분명하기로 악명 높다. 

그러나 한 변호사가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대해 말했듯이, 선택적 정의

와 순응적인 법률은 급진 페미니스트 법률 행동주의의 특정한 경향에 유리

했다. 즉 그들에게 ‘역사적인 기회’로 작용했다.41 군사법원과 국제형사법원

40 ‘권위 있는 확정’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Ronen Steinke,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Oxford 2012, p. 9. 이 글은 Krever, ‘Dispensing Global Justice’, p. 69에서 인용했다.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원장이었던 할란 F. 스톤의 묘사에 따르면 뉘른베르크 재판은 ‘합법성이라는 외

피’를 쓰고 ‘린치를 가하는 고급 파티’였다. Krever, p. 68. 

41 Catharine MacKinnon, Are Women Human? And Other International Dialogues, Cambridge, MA 
2006, p. 191. 맥키넌은 유고슬라비아 군사법원이라는 ‘린치를 가하는 파티’에 입맛을 다시며 뛰어들

었다. 전쟁의 ‘진상’은 ‘세르비아의 침략’이었고, 그 목적은 비(非)세르비아인에 대한 집단학살을 통한 

절멸이었다. 세르비아인의 강간은 일상적이었고, 이는 홀로코스트가 반유대주의를 위해 일상적으로 

강간을 행한 것과 같았다. (p. 161.) 맥키넌은 젠더 관계에서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결정요인을 주창

했으나, 그의 격렬한 비난은 [유고슬라비아의 정세를] 과잉결정했던 다른 사회 세력과 행위자를 완전

히 배제했다. 티토 사후의 유고슬라비아에서 종족 간 모자이크에 불씨가 된 것은 1980년대의 부채 위

기와 IMF 긴축이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많은 수의 세르비아 인구는 세르비아 주 경계 외부에 거주

했는데, 193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연방에 속한 소수의 민족을 지배하는 세르비아를 벗어나려는 게 

바로 그 이유였다. 1991년 이후로 불씨에 불을 붙인 사건은 유럽연합이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분리독립을 승인한 일인데, 이때 독립국에서 세르비아 소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신뢰할 수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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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성에 대한 범죄의 법적 정의(定義)를 새로 고치는 데 훨씬 더 쉽게 활

용되었고, 이는 다른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했다. 1998년 

르완다의 아카예수가 그 사례다.42 이때 법원은 강간이 ‘강압적인 조건 아

래 벌어진, 성적 성격을 지닌 신체적 침해’라는 느슨한 정의를 수용했고, 이

러한 정의에서는 더는 강제적인 성교(intercouse)가 수반될 필요가 없어졌

다. 그러자 미국 캘리포니아주(2003년)와 일리노이주(2004년)에서도 수정된 

정의를 주 법률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곧바로 뒤따랐다. 르완다 군사법

정의 목적이 국제적인 여론조작용 공개재판으로서, 르완다 하급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각색하면서, 서방 강대국, 특히 클린턴 행정부에 방패를 쳐주

는 것이 아니냐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클린턴 행정부는 하비아리

마나 르완다 대통령이 IMF 기금으로 무기를 구매하고 민병대를 훈련한다

는 사실을 여러 해 동안 모르는 척했다. 가장 괘씸한 바는, 학살과 강간이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르완다 유엔평화유지군 사령관 달레어 장군이나 

미 중앙정보국(CIA)이 위기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아

루샤 평화협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유엔 안전 임무를 수행할 단위의 파견을 

막았다는 점이다.43 그 결과에 따라 급진주의 페미니스트 변호사가 여성에

떤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세르비아 집단거주지는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고, 세르비아 

공화국까지 연결되는 회랑을 창출하기 위해 예상대로 ‘인종 청소’에 의존했다. 이는 곧 보복성 잔혹 행

위, 대량의 강간, 살인으로 악화하였다. 나토가 지원하는 강력한 대응책이었던 폭풍 작전은 ‘인종 청

소’가 대규모로 벌어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 당시 엠네스티가 주장했던 것처럼, 모든 측이 강간을 일

종의 무기로써 활용했다. 

42 [역주] 장 폴 아카예수는 르완다 학살 당시 타바 시 시장이었다. 집단학살, 인종청소, 살인, 고문, 

강간 등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된 죄로 1998년 르완다 국제형사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집단학살죄로 국제형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사례였다. 

43 Colette Braeckman, ‘New York and Kigali’, NLR 9, May June 2001. 아카예수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을 보라. MacKinnon, Are Women Human?, pp. 238, 245, 319, 370. 1990년대 이후에 발표된 맥키
넌의 저술 속 어느 곳에서도 강간과 엄청난 폭행에 관한 빌 클린턴의 책임에 대해 말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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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리하게 미국 법을 개정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5. 결과들

베이징 여성대회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페미니즘의 주요한 

성취는 무엇인가? 지식의 뚜렷한 발전이 가장 큰 성과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데이터 수집, 현장 조사, 비교 분석의 확대는 미국 대학 시스

템이 보여준 힘에 대한 헌사다. 처음부터 여성 연구가 유엔의 활동 중 핵심

이 되도록 밀어붙인 주체는 미국 외교관이었고, 미국의 자원은 그러한 연

구가 끝까지 진행되도록 촉진했다. 세계적인 전문가 핵심 그룹을 모으고, 

계속해서 의제를 정교화하고, 각국 정부를 재촉했다.

모든 제국은 자신이 다스리는 주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 법이지

만, 지금까지 어떤 제국도 연구를 젠더 문제로 확대하면서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정교하게 진행한 적이 없었다. 1970년대 여성해방 운동과 함께 폭

발했던 독창적인 사상의 광휘와 비교할 때, 이 시기에 이론적으로 탁월한 

성취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였다. 과거에 페미니스트 프레스가 개척했던, 전 세계적인 문화 복원이라

는 비범한 프로젝트가 크게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기금을 제공하는 

조직이 열중했던 연구 주제는 여성 노동과 인구 연구 문제에 편중되었다. 

그들은 심리학, 가계 구조, 종교적 관습, 육체의 정치학[개인의 육체를 지

배하는 정치적 권력에 의해 형성된 담론 및 규범], 성과 같은 주제에는 별

로 호기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난 30년 동안의 젠더 연구는 역사

적인 성취다.

글로벌 페미니즘에서 기원했다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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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극적이었으며, 대체로 사회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집중되었다. 가장 중

대한 변화는 3차 교육[중등학교에 이어지는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을 받는 

젊은 여성의 증가였다. 부분적으로 이는 중국, 중동, 라틴아메리카 대학 체

계의 폭발적 확대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무질서하게 실행되었고, 표준

을 저하했다는 호된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그럼에도 교육 확대가 수천만 

명의 젊은 여성에게 얼마간 자율성을 제공할 것이며, 가부장적 가족을 넘

어서 사회적 지평을 넓힐 것이라는 희망이 존재한다. 정치적 전선을 살펴

보면, 중앙정부 의회 내 여성의 총비율이 1997년 12%에서 2017년 24%로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사례 몇몇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나왔다. (볼

리비아에서는 53%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단 선출된 지도자가 얼마나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업, 행정, 정치, 문화 분야에

서 글로벌 엘리트의 온건한 여성화가 진척되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연줄이 든든한 가족 출신 여성은 교수, 언론인, 법률가, 장관, 판사로서 만

만치 않은 경력을 쌓아 올렸다. 젠더 평등이라는 원칙이 세계적으로 광범

위하게 수용되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행동강령의 진전은 오히려 중단되곤 했다. 베이

징 여성대회 이후에, 여성 문해율, 임산부 사망률, 초등학교를 마친 여학

생 비율의 변화 속도는 그 전 수십 년에 비해 실제로 느려졌다.44 빈곤 수준

은 나아졌는데, 주로 중국 덕분이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1995년 이후로 

빈곤 여성의 영양실조 비율이 상승했다.45 중윗값 수준을 살펴보면, 경제적 

평등화는 대체로 남성의 ‘하향 평준화’ 과정이었다. 남성 임금이 하락하고 

남성 가장 모델이 침식되었으며, 과거에 여성의 벌이가 남편의 벌이를 보

44 여성 문해율, 초등학교 졸업률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World Bank Data; Margaret Hogan et al, 
‘Maternal Mortality for 181 Countries, 1980~2008’, The Lancet,  8 May 2010.

45 Pranab Bardhan, Awakening Giants, Feet of Clay, Princeton 2010,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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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했다면 경제적 압박이 일반화되는 조건에서 여성이 자연스럽게 주요 부

양자가 되었다.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여성들은 임금노동이 가

져다주는 인격적 독립의 측면에서 약간의 순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지만, 

그것이 젠더 관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도 인정한다.46 새로운 

수출제조업 센터는 위와 유사한 하향평준화 효과를 발휘하였다. 멕시코 

북부의 마킬라도라[미국과의 국경지대에 형성된 공업지대], 중국 선전의 

폭스콘 공장, 방글라데시 다카의 의류 산업은 극도로 강압적인 노동 통제

를 가하고 농촌 여성에게 푼돈을 주면서 수출 주문을 따냈다. 더 나은 일자

리가 없기 때문에 젊은 남성도 동일한 노동조건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많

은 공장에서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한다. 젊은 여성에게는 때로는 폭스콘 

대신, 극도로 젠더화된 선전의 유흥산업에서 일하는 것이 더 나았다.47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관해 장기간 조사한 국제적 데이터 세트가 존재하

지 않지만, 이러한 폭력은 남성 실업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남성 실업률

이 높으면 폭력의 발생률도 높다), 전쟁 지역과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전쟁지

역이 확대될수록 폭력의 발생률도 높다). NGO는 가정폭력을 범죄화하기 위한 

법률을 계속 요구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는 모순적인 결과

를 낳았다. 2006년 브라질의 ‘마리아 다 페냐’ 법이 한 사례다. 이 법은 아

46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여성 섬유 노동자: ‘내가 저녁 6시나 7시쯤 귀가하면 집안일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아이들은 밥도 먹지 않고 씻지도 않은 채 있곤 했다. 내가 그에게 도와 달라고 하

면 그는 난폭해지곤 했다. 그는 자기 셔츠가 다림질이 안 되어 있는 걸 가장 싫어했다.’ 우간다 캄팔라

의 35세 남성: ‘대부분의 남성은 기생충 같은 여성이 아닌 일하는 여성을 원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때 

맞춰 집에 있어야 하고, 남편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각각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Liliana Acero, 

‘Women’s Work in Brazilian and Argentinian Textiles’, in Swasti Mitter and Sheila Rowbotham, 

eds, Women Encounter Technology: Changing Patterns of Employment in the Third World, 
London 1995; Siri Lange, ‘When Women Grow Wings: Gender Relations in the Informal Economy 

of Kampala’, Michelsen Institute, Bergen 2003.

47 Deng Yunxue, ‘Gender in Factory Life: An Ethnographic Study of Migrant workers in Shenzhen 
Foxconn’, Hongkong Polytechnic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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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를 구타한 자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의무화했고, 지역 당국이 고소를 조

사하기 위한 특별법원을 의무적으로 설립하게 했다. (반면 여성단체가 캠페인

을 벌이며 요구했던 여성 피난처의 경우, 자금 제공에 반대했다.) 법률 집행을 페미

니스트 운동이 감시한 결과에 따르면, 신고된 폭행 사건의 수가 줄어들었

다. 여성이 신고를 주저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원하는 바가 남성이 자신을 

때리기를 멈추는 것이더라도, 신고할 경우에 남편이 악명 높은 브라질 감

옥에 갇히는 상황을 봐야 하고, 가계의 재정에 재앙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들에게 어떤 국가의 지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48 

글로벌 페미니즘의 재생산 정책은 강압적인 면도 담고 있었다. NGO의 

48 Silvia de Aquino, ‘Organizing to Monitor Implementation of the Maria da Penha Law in Brazil’, in 
Mulki Al-Sharmani, ed., Feminist Activism, Women’s Rights and Legal Reform, London 2013.

중국 선전 폭스콘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폭스콘은 아이폰 등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대만 제조업체다. 노
동자의 상당수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 일하러 온 20대 초반 여성으로, 2010년 한 해에 14명이 자살하여 ‘자살공장’
이란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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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는 약물을 통해 출산율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반면 교육, 지리적 이

동, 경제적 독립과 같이 여성의 자율성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적었다. (이러한 사회적 발전은 출산 통제를 긍정적인 선택으로 바

꾸는 데 조력할 수 있다.) 거대 제약회사의 연구는 전문가의 관여가 없다면 되

돌릴 수 없는 장기 지속형 피임법에 집중했다. 이는 출산 통제권을 여성 자

신이 아니라 (주로 남성인) 의료보조원의 수중에 넘겨주었다. <국제가족계

획연맹>(IPPF) 웹사이트에는 여성의 선택권(pro-choice)[임신중절 합법화]

을 지지한다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수치적 목표가 국제 인구 통

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간다. 게이츠 재단이 후원하며, 69개국이 참여하

는 ‘가족계획 2020’이라는 최근 캠페인은 여성 1억 2천만 명을 ‘목표 수치’

로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호르몬 임플란트(노리서플, 신노플란트, 자델: 

팔에 삽입되는 작은 프로게스테론 막대)나 주사(데포 프로베라, 노리스테라트: 약물

을 천천히 방출하기 위해 둔부 근육 깊이 주사한다)와 같은 피임법이 포함된다. 가

임 능력을 ‘되돌릴 수 있다’고 광고되긴 하지만, 이러한 피임법은 가임 능력 

회복의 장기 지연, 불규칙한 월경, 두통, 혈전증, 체중 증가, 골밀도 감소, 

우울증과 같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2020 목표는 또 다

른 1,350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인도는 4,800만 명의 여성을 대상

으로 한다.49 빈곤한 나이지리아 북부에서는 출산 통제가 1차 건강관리를 

대체하는데, 그 지역은 1인당 의사 비율이 인구 1,000명 당 0.4명이다. 인

도에서는 불임 시술이 여전히 가장 일반적인 피임법으로 남아 있으며, 여

성 ‘사용자’의 70% 이상에 시행되었고, 가족계획 기금의 85%를 사용했다. 

라자스탄, 안드라 프라데시,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경우에, 무슬림, 불가촉

천민, 부족 공동체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 대중 캠페인은 주 할당량을 달성

49 핵심 국가의 문서는 ‘가족계획 2020’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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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현금 인센티브를 활용하며, 위험천만하게도 비위생적인 환경에

서 시술이 이뤄진다. 불임 시술을 받은 여성의 비율은 브라질(42%)과 중국

(45%)에서도 높다. 음성화된 임신 중지는 라틴아메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 

임산부 사망(특히 10대 여성)의 흔한 원인이다.50

무담보 소액대출은 글로벌 페미니즘이 개발도상국 비공식 경제에서 주

되게 내세운 ‘여성의 권한 강화’ 정책이었다. 이러한 국가에서 동일 임금과 

반차별법은 발 디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무담보 소액대출 모델은 방글라

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와 그라민 은행이 개척했다. 가난한 남성 노동자

에 대한 대출은 높은 채무 불이행률 때문에 위험했지만, 유누스는 그들의 

아내의 경우, 관리하기에 ‘더 쉽고’, 순종적이며, 동료 집단의 사회적 압력

을 더 잘 수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라민 모델의 원본은 한 마을의 채

무자 집단 전체가 구성원 각자의 개별적 대출에 대해 공동으로 법적 책임

을 지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중 가장 가난한 구성원이 돈을 갚지 못하면 

구성원 전체가 돈을 빌릴 수 없다. 여성은 대출 신청이 허용되기 얼마 전까

지, 가입비를 지불하고, 주례모임에 소액 예금을 가져와서 자신의 재정규

율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면 여성은 20달러 가량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약 20%의 고정금리로 1년 안에 상환해야 했다. 무담보 소액대출은 게이츠 

재단이 “빈곤과 싸우자. 수익을 내가면서”라고 즐겨 말했듯이, 글로벌 페미

니즘과 글로벌 금융이 합류하여 100억 달러 가치의 새로운 ‘비우량(서브프

50 Petchesky, Global Prescriptions, pp. 199, 207, 216; 인도의 경우, 다음 글도 참조하라. ‘For 
sterilization, target is women’, NYT, 7 November 2003. 브라질 사례는, S  rgio Luiz Gon  alves 

de Freitas, ‘Brazil: Contraception, Abortion and Population Planning’, in Robert Francoeur, ed.,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Sexuality , New York 1997 2001; 충국의 경우는, Makoto Atoh, 

Vasantha Kandiah and Serguey Ivanov,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Asi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ow Fertility Situation in East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vol. 2, no. 1, March 2004,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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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대출의 최전선’을 창출한 곳이었다.51 그 논리는 민간 부문에서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같았다. 즉, 소액대출은 농촌에서 바구니

를 짜거나 판자촌에서 재봉하던 여성이 소규모 사업가가 되어 가족의 생활 

수준을 높이며,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동

시에 채권자에게도 준수한 수익을 안겨 줄 것이다. 

그러나 무담보 소액대출이 가난한 여성에게 해방적 효과를 발휘했다는 

증거는 희박하다. 원래의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 모델과 마찬가지로, 방글

51 “신용대출은 인권이다!”는 유누스의 슬로건이었다. 이는 19세기의 표어 “자유무역은 예수 그리스도
다”를 새롭게 한 것이었다. Philip Mader, The Political Economy of Microfinance: Financializing 
Poverty, Basingstoke 2015, pp. 4, 10, 61 2. 소액대출 시장이 점점 포화상태가 되면서 소액대출 기관

들은 갈수록 더 공격적으로 되어, 채무자 봉기를 초래했다. 볼리비아에서 시위에 나선 채무자들은 은

행 감독 구역에서 인질을 잡고 채무 탕감을 협상했다. 2008년, 파키스탄 라호르에서는 상환 파업이 

진행되었다. 니카라과에서는 ‘나는 갚지 않겠다’(No Pago) 운동에 만여 명이 참여했다. 2011년 <모

로코 소액대출 피해자 캠페인>이란 조직은 지역 금융 사무소를 폐쇄했다. Mader, pp. 70 2.

2010년, 전인도민주여성협회의 여성들이 인도의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 건물 앞에서 소액금융 규탄 시위를 하
고 있다. “소액금융이 초래하는 자살을-살인을 멈추자” “인도준비은행은 소액금융을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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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데시 무담보 소액대출의 주요 수혜자는 농촌의 프티부르주아 여성이었

다. 이들은 하인을 주례모임에 대신 보냈고,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다른 사

람들에게 빌려주며 꽤 많은 수익을 챙겼다. 더 가난한 여성은 분납금을 감

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종종 한 NGO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NGO에 

갚았다. “대출을 받자마자 걱정이 듭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하

나?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예요. 돈을 갚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괴

롭힙니다. NGO 현장 직원도 괴롭힙니다. 남편과 시댁도 화를 낼 것입니

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력을 받고 있어요.”52 남편이 대출받은 돈을 써 버리

고서 아내에게 화풀이하거나, 아내가 더 많은 돈을 빌려오지 못한다고 남

편이 때렸다는 여성의 증언이 아주 많다. 높은 상환율은 농촌 여성의 사회

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증명되었다. 즉,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

한 여성들의 필사적인 노력 뒤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위험이나 가정의 전

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53 무담보 소액대출은 현존 젠더 관계에 도전하는 

대신, 그러한 관계를 이용하고 강화했다. 이집트 카이로의 한 여성은 씁쓸

하게 불평했다. 자기가 동네 가게에 팔려고 채소 피클을 만들기 시작하자, 

남편이 피클을 시장 상인들에게 도매하겠다며 끼어들었다는 것이다. “남

편은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사업 전체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나

52 Lamia Karim의 훌륭한 비판적 민족지학을 참고하라. Microfinance and Its Discontents: Women in 
Debt in Bangladesh, Minneapolis 2011, pp. 198 9, 54 5, 88 9. 카림이 지적했듯, 소액금융에 대한 ‘학

문적인’ 문헌의 상당수는 금융기관의 급여를 받는 저자가 쓴 것이다. pp. 67 8.

53 Juliet Hunt and Nalini Kasynathan, ‘Pathways to Empowerment? Reflections on Microfinance 

and Transformation in Gender Relations in South Asia’, Gender and Development, vol. 9, no. 1, 
March 2001. 소액금융과 여성에 대한 폭력 간의 관계에 관한 증거는 혼재되어 있다. 그라민 은행이 

방글라데시 마을에 준 영향에 대한 한 독립적 민족지학 연구에 따르면, 대출자 121명 중 18%는 남성

의 폭력이 줄었다고 했지만, 70%는 은행 대출 때문에 남성의 폭력이 늘었다고 답했다. Naila Kabeer, 

‘Is Microfinance a “Magic Bullet” for Women’s Empowerment?’, Economic & Political Weekly, 

29 October 2005의 개관에 Aminur Rahman, Women and Microcredit in Rural Bangladesh: An 
Anthropological Study of the Rhetoric and Realities of Grameen Bank Lending, Dhaka 1999가 인

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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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편과 그의 아이를 시중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작은 피클 공장에 속한 

노동자입니다.”54

6. 상쇄하는 힘 

왜 그 많은 노력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졌을까? 왜 그 이익이 중

상위층으로 아주 많이 기울어졌는가? 부분적인 이유를 들자면, 글로벌 페

미니즘 프로젝트의 한계는 그 전략적 모델에 새겨져 있다. 즉 현존 질서의 

‘주류로 여성을 편입한다’는, 특히 기업[경영진]과 전문직으로 편입한다는 

전략적 모델 말이다. 그러나 그 질서 자체가 끊임없이 유동적이었다. 글로

벌 페미니즘을 떠받쳐 온 바로 그 구조와 제도는 [성 주류화 전략을] 상쇄

하는 힘의 발전을 더 강력하고 더 광범위하게 주도했다. 사유화는 (동아프

리카의 토지소유권 부여로부터, 중국의 부동산이나, 월 스트리트를 위해 수량 완화 정

책이 제공하는 자금에 의한 주식 환매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부유한 남성의 수중

에 자산을 집중시켰고, 오로지 트로피 부인[대개 부유하고 나이 많은 남자

의 젊고 매력적인 아내]만이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반차별법은 결코 소유

권에 적용된 적이 없다. 반차별 모델 내에서 소유권 제한이란 상상할 수 없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은 세계 역사로 볼 때 여성의 동맹자 역할을 

했다.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차별적인 고용이나 최상의 육아휴직 수당

은 공공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 공공부문이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지원(예

를 들어 안전한 주거환경, 매 맞는 여성을 위한 피난처, 무상보육)은 억압적인 가정 

내 관계에 대한 가장 폭넓은 대안을 제공한다.  

54 Imam Bibars, ‘Gender and Poverty in Egypt: Do Credit Projects Empower the Marginalized and the 
Destitute?’, in Sylvia Chant, ed.,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Gender and Poverty: Concepts, 
Research, Policy, Cheltenham 2010, pp. 58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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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페미니즘이 수여한 신임장을 과시하는 바로 그 당국이 공공부문

을 축소하고 질을 저하했으며,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자본주의의 경기 순

응적 긴축정책도 공공 부문에 일격을 가했다. 핵심이 제거된 공공부문은 

재생산 노동에 대한 책임을 다시 사적인 가족관계가 맡도록 내팽개쳤다. 

1990년대 후반 중국의 작업장 탁아소가 폐쇄되었을 때 사례처럼, 사적인 

가족관계에서 재생산 노동의 책임은 다시금 젠더화되었다[여성의 몫이 되

었다]. 비공식 [무허가 주택] 빈민가에 사는 여성은 사회기반시설을 전혀 

누릴 수 없고, 바로 그런 이유로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특히 날이 어

두워진 뒤에, 집 안에만 있게 된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밤은 총소리와 도

망치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다.”55 방글라데시 다카의 의류 노동자는 요금이 

알맞은 교통수단이 없어 어두운 길을 따라 한참 걸어가야만 하는 귀갓길을 

이렇게 묘사한다. “내 귀에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남자도 나

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매우 빨리 걸어야 해요.” “여럿이 같이 다녀도 무

서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56 사람은 많고 소득은 적은 

이집트 카이로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도시 지역에서는, 사회적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과 친족 관계만이 비공식 경제와 강압적 관료체제를 버

티며 살아남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곤 한다. 동시에 이러한 가족과 친족 관

계는 기존의 윤리적 규범에 부합하는 형태로 젠더화된 의존과 종속 상태를 

재생산한다. 즉 이타심, 무급노동, 불평 없이 가정사를 감당하는 책임감이 

순종적인 딸, 다정한 어머니, 좋은 아내를 정의하는 특징이 된다.57 

55 메트로 마닐라에 사는 필리핀 여성. 그녀와 같은 공포를 잠비아 루사카와 에콰도르 과와킬의 여성들
도 증언한다. Moser, Confronting Crisis, p. 71.

56 Syeda Sharmin Absar, ‘Women Garment Workers in Bangladesh’, Economic & Political Weekly, 

vol. 37, no. 29, July 2002.

57 Diane Singerman, ‘Restoring the Family to Civil Society: Lessons from Egypt’, Journal of Middle 

East Women’s Studies, vol. 2, no. 1, Wint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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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적으로 젠더화를 야기하는 사유화 정책은 더 큰 장기적 변화, 즉 비

공식 경제와 서비스 부문의의 세계적 팽창과 상호 작용한다. 비공식 경제 

그 자체가 심하게 젠더화되어, 공식 부문 고용보다 임금 격차가 더 넓고, 

성별 기반 분업이 훨씬 더 견고하다. 제3세계 국가들의 도시화로 우후죽순

처럼 생겨난 판자촌과 빈민가에서는, 남편과 함께 농촌에서 온 젊은 여성

이, 임시직으로 취업한 남성의 임금이 충분치 못하다면, 약간의 돈을 받고 

전통적인 가정 내 허드렛일을 닥치는 대로 한다(청소, 세탁, 미용, 요리, 길거리 

음식 판매). 1980년대 이래로 성장률과 공식 부문 고용률 수준이 계속 하락

함에 따라, 임시직은 반(半)영구화되었고, 임금노동은 젠더화된 분업을 재

생산하는 데 그저 기여할 따름이었고, 돈 많은 중년 남성(sugar daddy)[성관

계 대가로 자기보다 훨씬 젊은 여자에게 많은 선물과 돈을 안겨 주는 중년 

남성]과 상품화된 성은 그 필연적 결과였다.58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성

장하는 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중 특히 미국에서, 젠더 영역의 진보가 편향

적이고 인종화된 피라미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반차별이라는 패러다임

의 패턴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공식적인 평등 이데올로기와 [중상층] 

여성의 상대적 [고]소득이라는 현실은 젠더 관계를 중립화하고 탈정치화하

는 데 기여했다. 한편 문화 산업은 현대 미국 가족(이제는 꼭 이성애이거나 백

인일 필요는 없다)이라는 틀 내에서도 [여성이]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전망을 쏟아 냈다. 전문직 계층, 즉 상위 15%에서는 [이미] 

1990년대에 임금과 지위의 젠더 격차가 거의 해소되었지만, 그 이후로 진

58 Marcela Cerrutti and Rodolfo Bertoncello, ‘Urbanization and Internal Migration Patterns in Latin 
America’, Centro de Estudios de Poblaci  n, Argentina, 2003; ‘Women, Slums and Urbanization’, 

Centre on Housing Rights and Evictions, Genev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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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멈췄다.59 거의 보편적인 피임은 성관계와 임신 간 연관을 끊고, 인생

에서 아이 없이 보내는 기간을 노년기까지 늘렸다. 또한 젠더 유동성을 실

험하고, 모성으로부터 단절된 여성의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공

간을 창출하도록 촉진했다. 대졸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인구 대체 수준[인

구 유지 수준] 밑으로 떨어졌다.60 보육과 주택이 사유화된 환경에서 아기

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예상치 못한 계급적, 젠더적 재각성을 종종 의미했

다. 일반적인 사회 경제적 여건이 핵가족의 분업을 재생산하도록 돌아가

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위 15%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완화되는데, 새로

운 여성 가사노동자층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여성 가사노동자 자

신은 반차별법에서 배제되었고, 상위 15%는 대양을 가로지르는 ‘돌봄 사

슬’을 통해 세계적 임금 격차를 착취했다.61 윤리적 규범, 즉 ‘훌륭한’ 여성의 

59 Paula England, ‘The Gender Revolution: Uneven and Stalled’, Gender and Society 24, April 2010. 
1970년대 이래로, 미국 여성은 과거에 남성이 독차지하던 직종(경영진, 법조계, 의료계, 대학 교육)에 

대거 진출했다. 이제 여성은 경영학 석사(MBA), 법학 박사(JD), 의학 박사(MD), 박사(PhD) 학위 신

규 취득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1960년에 그 수치는 겨우 5% 정도였다. 

60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18~44세 미국 여성의 3~6%는 레즈비언이며 같은 나이대 남성의 2~5%는 게
이다. 20대에서는 그 비율이 5~7%로 좀 더 높다. Gary Gates, ‘LGBT Demographics: Comparisons 

among population-based surveys’, Williams Institute, UCLA, September 2014. 동성 가구는 이제 미

국 전체 가구의 0.5%를 차지하며, 그중 1/4 이상(64만 6464 가구 중 13만 1729 가구)이 법적으로 결혼

했다. 레즈비언 가구의 1/3은 아이가 있고, 게이 가구의 경우는 1/5이다. Timothy Homan and Frank 

Bass, ‘Number of Same-Sex Households Jumped 80 per cent since 2000’, Bloomberg News, 28 

September 2011; Stephanie Coontz, Marriage, a History, New York 2005, p. 275를 참고하라. 

61 이러한 ‘사슬’은 궁극적으로 여성의 부불노동에 의존한다. 미국 가사노동자는 아마도 한 달에 750

달러를 벌어서 400달러를 집으로 보낸다. 집으로 보낸 돈 중 50달러는 이 노동자의 아이와 남편을 
돌보는 다른 고용인에게 지급된다. 반면 이 고용인의 아이는 고용인의 형제자매나 친척이 무급으

로 돌봐주거나, 어머니의 일터를 따라다니게 된다. Arlie Russell Hochschild, ‘Love and Gold’, in 

Hochschild and Barbara Ehrenreich, eds,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London 2003, p. 18. 이 과정에서 급격한 지위 저하가 일어난다. “물론 우리는 필리

핀에 있을 때도 그렇게 부유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가사도우미가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한 필리

핀 여성은 미국의 한 가정에 처음 도착했을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 그녀는 집주인 여성으로부터 

대걸레와 양동이를 받았지만 이러한 청소도구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다. Rhacel Salazar Parre  as,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2001,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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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에 대한 젠더적 감각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가족 내에서 [여성의] 개

인화된 책임, 소셜 미디어가 선호하는 젠더적 자기재현, 양자 모두 그러한 

규범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게 틀림없다.  

미국인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중위소득 층에서는 정반대 방향의 변화

가 있었다. 즉 성별 임금 격차는 좁아졌는데, 주로는 남성의 임금과 노동 

조건은 하락했지만 여성의 경우 미미하게나마 개선되었기 때문이다.62 성

별에 따른 직종 분리가 여전히 중위소득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건설, 운송, 정비, 소매업, 패스트푸드, 돌봄 산업, 사무직.) 서비스 부문 노동, 즉 

‘감정노동’에서는 극단적 여성성이 경쟁에서 이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성

적 괴롭힘이라는 더 높은 비용을 야기한다. 대졸 여성이 보편적 피임, 교육 

확대, 고도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얻은 젠더 중립적 공간은 중위소득 계층

에서는 훨씬 더 줄어든다. 뉴멕시코와 애리조나에서 미시시피 분지, 애팔

래치아, 대초원 지대에 이르기까지, 소위 ‘다른’ 미국 전역에서는 여성의 첫 

출산연령 평균이 약 22세지만, 북부 해안 지역에서는 28세다.63 출산율은 

‘다른’ 미국 지역이 약 25% 더 높다.64 모든 인종 범주에서, 중위소득 가족 

출신의 젊은 여성은 전문직 계층 출신보다 체계적으로 피임할 가능성이 낮

62 1973년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실질소득은 석박사 학위가 있는 미국인의 경우 21% 증가했다. 

반면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4%, 대학 교육을 끝마치지 못한 경우 13%, 고졸인 경우 26%, 고등학
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38% 감소했다. Bureau of Labor Statistics data. (Michael Kimmel, ‘Boys 

and School: Background Paper on the “Boy Crisis”’, Swedish Government Report SOU 2010:53, 

Stockholm 2010, p. 15에서 인용했다.) 여성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라. Francine Blau and 

Lawrence Kahn, ‘Swimming Upstream: Trends in the Gender Wage Differential in the 1980s’, 

Journal of Labour Economics, vol. 15, no. 1, 1997.

63 [역주] ‘다른 미국’이란 미국 엘리트층이 내세우는, 부유하고 발전하고 글로벌 지향적인 미국의 이미지
와 달리 실업난과 빈곤을 겪고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64 T. J. Mathews and Brady Hamilton, ‘Delayed Childbearing: More Women Are Having Their 

First Child Later in Life’,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Data Brief 21, August 2009, pp. 3 4; Ron Lesthaeghe,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36, no. 2, Ju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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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임신했을 때 임신 중지를 할 가능성도 작다.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아이를 낳을 때 기회비용이 더 낮고, 모성의 좋은 면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

서 그럴 수 있다. 종교적 신념 때문이거나, 임신 중지 시설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중상위층의 ‘다 성장한’ 아이들[부모가 된 중상위층]의 삶

에서는 부모[즉 아기의 조부모]의 개입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 되었는데, 중

위소득 출신 여성의 경우 그러한 개입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65 보육은 

친척이 무급노동으로 맡을 가능성이 높고 (일하는 어머니를 둔 미국 5세 미만 아

동의 거의 절반이 그런 상황이다), 나머지는 [보통 자기 집에서 남의] 아이를 돌

봐 주는 사람의 집에 맡겨진다.66 금융화가 전문직 계층에게 자산의 증가를 

야기했다면, 중위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화가 대체로 부채와 불안을 의미했

다. 남성은 그들 일자리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목격했다. 18년간 이어진 

경기침체 내내, 여성은 너무나 열심히 가정 밖에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가족의 건강 문제와 생애 위기를 돌보는 최전선에 서 있다. 중위소득 커

플의 결별률은 26%로, 대졸자 커플의 결별률인 13%보다 훨씬 더 높다. 중

위소득에 속한 커플은 일과 시간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결별의 주된 요

인으로 꼽는다. 남성은 여성이 직장에서 생긴 신경질과 짜증을 안고 집에 

온다고 불평하고, 여성은 남성이 가사노동과 보육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둘 다 상대방이 쉽게 화를 내고, 날카롭고, 

음울하고,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67 

65 Paula England, Elizabeth Aura McClintock and Emily Fitzgibbons Shafer, ‘Birth Control Use and 
Early, Unintended Births’, in Marcia Carlson and Paula England, eds, Social Class and Changing 
Families in an Unequal America, Stanford 2011, pp. 23, 29–32; 개입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Carlson 

and England, p. 14를 참고하라.

66 US Census Bureau, ‘Who’s Minding the Kids?’ Childcare Arrangements: Spring 2011’, Washington, 
DC 2013.

67 Andrew Cherlin, ‘Between Poor and Prosperous: Do the Family Patterns of Moderately Educated 
Americans Deserve a Closer Look?’, in Carlson and England, eds, Social Class and Ch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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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난한 부문에서 (불균형적으로 유색인이 많다) 닉슨의 ‘범죄와의 전쟁’

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 연이은 징벌 조치 중에서 클린턴의 ‘노동 연계 복

지’(workfare) 법과 가정폭력의 범죄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노동 연계 복지

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비혼모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고, 가정폭력의 범

죄화는 (미등록 체류 라틴계처럼) 불안정한 공동체에 속한 여성으로부터 실행 

가능한 보호책을 빼앗았다. 노동계급에 속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의 

경제적 이득은 남성보다 상당히 더 컸다. [2차 대전] 전후 시대에 아프리카

계 미국 여성은 직업적으로 고립된 집단으로서 가내 노예 상태라는 덫에 

빠져 있었으나, 1970년대부터는 보건과 교육 분야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찾아 폭풍처럼 뛰쳐나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사회적 돌봄의 

사유화를 조건으로 하여 발생했고, 흑인 노동계급 남성이 처한 지위의 불

균형적 악화, 그에 수반하여 흑인 여성에게 부과되는 실질적, 심리적 부담

의 증가를 전제로 했다.68 (다음 호에 계속) ●

Families in an Unequal America, pp. 79–80.

68 타마라 보보에프 라폰턴트는 ‘강한’ 노동계급 흑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내면화할 

때 발생하는 건강, 식품, 개인적 공간 문제를 다루는 뛰어난 연구를 수행했다. Tamara Beauboeuf-
Lafontant, ‘Keeping Up Appearances, Getting Fed Up: The Embodiment of Strength among 

African-American Women’, Meridians, vol. 5, no. 2, 2005.


